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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(요지)

□ 3.27일 서울경제신문은 “한중 FTA 100일 됐지만 관세혜택 못

받는 자동차” 제하 기사에서

ㅇ “현대차의 한 중 FTA 활용실태 분석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

중국공장이 수입하는 국산부품의 34%는 한 중 세관 당국의

HS코드가 서로 달라 관세인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

됐다”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

□ 한 중간 HS *코드가 상이하여 FTA 관세인하 적용이

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.

ㅇ HS코드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하지만,

8~10단위 전체 HS코드는 FTA국가간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.

* HS코드(교역품목분류표)는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숫자 6단위

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, 그 이하는 국가별로 각 국의 관세, 무역통계

등을 위하여 다르게 운용

** 한국, 터키, 인도네시아 : 10단위, 중국, EU : 8단위

ㅇ 한 중간 HS코드가 달라도 한 중 FTA상 양허된 품목에

대하여는 중국 HS코드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인하 혜택을

받고 있습니다.

ㅇ 또한, 원산지확인과 관련 FTA협상시에 세계공통인 HS

6단위로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가간 운영되는 8~10

단위 세번에 차이가 있더라도 FTA 활용에 문제가 없습니다.

□ 정부는 한 중 FTA 발효를 전후하여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한

설명회 , 원산지관련 컨설팅 강화 , ‘수출입기업지원센터’

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.

ㅇ 또한, FTA1380 콜센터, 차이나데스크 등 각 FTA활용지원

기관에서는 관세율 상담시 일반관세, 한중FTA 적용세율,

APTA세율, 잠정관세 등 중국에서 수입시 적용하는 관세율을

비교하여 상담시 가장 유리한 관세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

□ 향후에도 인증수출자 확대,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을 통

하여 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,

ㅇ 특히, 상대적으로 인력, 정보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이

적극적으로 한중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

강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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